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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A Study on How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ffect Happiness of Wage Workers with Disabilities
: Multiple Parallel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Park, Ji-sun
Lecturer, Dept. of Social Welfare, Woosong University, South Korea

ABSTRACT

In order to find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promoting the happiness of the disabled, 
this study looked at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happiness of wage workers with disabilities by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in it. To this end, based on Alderfer's ERG theory and previous research 
on happine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ey variables and other variables was constructed 
as a research model and analyzed throug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the analysis data, 
the study used data from the 7th year of the 2nd wave survey of the disabled employment 
panel survey provided in 2022 by the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Disabled 
under th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in 2022.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level of happiness was low among wage workers who are older in ages, with low 
level of education, and with physical and external disabilities. In addition,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showe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happines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for an 
institutional mechanism that can remove the discriminatory factors prevalent in Korean 
society, and that, in order to help form the formation of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or the disabled, practical interventions in various dimension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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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은 전후 경제성장과 과학발전 등을 통해 물질적 진보를 이뤄왔다. 정부 주도의 경

제발전계획에 따라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반열까

지 올랐다(외교부, 2021). 그러나 국민이 일상에서 누리는 행복 수준은 경제적 성취에 못 

미치며 ‘성장 대비 저행복’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이태진 외, 2021). 현재 한국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소득불평등이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고(한겨레, 

2023.04.10), 높은 자살율로 인해 자살공화국으로 불린다(연합뉴스, 2024.01.07). 그리고 

장애･연령･빈곤･성 등 특정 영역에 대한 혐오가 심화되면서(뉴스핌, 2023.12.05; 서울경

제 2023.07.21; 에이블뉴스, 2023.08.07; 이투데이, 2024.01.08) 행복과는 더욱 거리가 멀

어지는 양상이다.

2023년 3월 유엔(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 자료

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951점으로 조사대상 137개국 중 57위를 차

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과 비교하면 35위로 행복지수가 낮은 순서

로 네 번째 국가에 해당된다. 입소스(Ipsos, 2023)가 보고한 자료에서도 한국 행복지수는 

100점 중 57점으로 10년 전인 2013년 62점과 비교하여 5점이나 낮아졌다. 사회구성원이 

사회로부터 권리로 보장받아야 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보이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

한 인권침해와 차별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고 있지 않다.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 결

과,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집단에 대한 질문에 경제적 빈곤

층 다음으로 장애인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취약집단에 대한 인권 존중 수준 인

식에 관한 문항에서는 이주민에 이어 장애인으로 나타나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하위집

단에 포함되었다. 또한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로 장애인 인권이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

였다. 더불어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은 피해자의 삶의 질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한준 외, 

2022) 장애인 행복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장애인을 도움이나 돌봄을 

받아야 할 수혜자라고 인식하거나 차별적이고 대상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주체적이고 주도적 삶을 살아가야 할 장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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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를 소외시키고, 배제함으로써 장애인의 행복권을 저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크다. 따

라서 장애인의 행복증진을 위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행복에 관한 조사와 연구 성과를 축적해 가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행복에 관한 연구를 보면, 대체로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장애인의 행복감이 낮

다고 보고한다(김차영･이인영, 2024; 황정우･유수현, 2013; 박종은, 2022; Emerson et al., 

2020; Hsieh & Waite, 2019). 아울러 장애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부

정 요인과 긍정 요인을 다룬 연구로 나눠진다(송진영, 2024). 부정 요인을 다룬 연구에서

는 주로 스트레스, 차별경험, 자살생각 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장애인 행복을 저해하는 

부정 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긍정 요인을 다룬 연구에서는 사회

참여,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등과 같은 요인을 포함하면서 장애인 행복을 증

진시키기 위한 중요 요인으로 다룬다. 이 중에서도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 직무요인은 장

애인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대인관계가 삶의 만

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윤희정･신자은, 2015),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이 행복감을 높

이며(송진영, 2024; 송해란･정은희, 2023), 장애인의 직무만족이 일상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유수형･조상미, 2021)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는 장

애인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단선적이고, 단편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한계를 보인다

(송진영, 2024). 다시 말해, 장애인의 행복감에 긍정적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

족이 복합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검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앨더퍼(Alderfer, 1972)의 ERG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은 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

욕구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였다. ERG이론을 중심으로 오민지･이수영(2017)은 행복의 결

정요인을 검증하였는데, 생존욕구인 건강상태와 경제상태에 만족할수록, 관계욕구인 가족

관계나 친구관계에 만족할수록, 성장욕구인 종교생활, 여가생활, 직장생활에 만족할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의 생활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욕구를 만

족시키는 것은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앨더퍼(Alferder)의 ERG이론과 선행연구(오민지･이수영, 2017)를 

토대로 장애인 개인의 욕구가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

적으로는 임금근로활동을 하는(생존욕구) 장애인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대인관계(관계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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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성장욕구)을 거쳐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목표다. 욕구를 파악하는 일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실천과 정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본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

에서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 장애인의 행복증진을 위해 어떠한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는

지, 정책과 실천에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행복의 개념

행복은 개인의 삶과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목표이자 가치다. 이를 반영

하듯 유엔(UN)의 세계인권선언이나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등에서 구성원의 행복을 권

리로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행복은 추상도가 높고, 개인의 주관적이고 내적인 

경험에 따라 다양한 잣대가 있으며 학문적으로도 행복에 대한 관점에 차이가 존재하여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이에 행복과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용어가 다양하게 사

용된다. 이를테면 심리적 안녕감, 생활만족, 삶의 질, 삶의 의미 등을 들 수 있다(김근홍･
이송희, 2023).

행복은 고대에서부터 철학적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철학을 넘

어 과학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1984년 에드 디너(Ed Diener)에 의

한 주관적 안녕감 측정도구를 출발로 행복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확산되었다.

행복을 측정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국회미래연구원, 2019). 첫째, OECD

에서 국가 간 행복순위를 조사할 때 활용하는 캔트릴 사다리(Cantril Ladder)로 0점~10점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점수로 평가하여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다. 둘째, 정서와 감정 문항

을 제시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특정 기간에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얼마나 경험했는지를 

측정한다. 셋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데모니아

(eudaimonia) 개념에 기초한다. 즉 주변과의 관계, 개인의 성장, 자율성, 자기수용, 삶의 

목적, 주도적 삶과 같은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여 건강하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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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행복은 소득, 질환, 직장 등 객관적 상태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경험적 특성에 

기반한 주관적 판단이자 평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행복 개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행복을 개인의 삶을 포괄적으로 고려했을 

때 스스로 느끼고 평가한 삶의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장애인의 행복감

초기 사회복지실천에 영향을 준 의료모델에서는 질병과 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능력의 손상으로 정의하면서 개인이 겪는 불행한 일로 인식했다. 사회는 이러한 장애를 

개인의 기능상 결핍이나 결함으로 바라보며 행복하지 않은 상태, 무능력한 상태로 간주하

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인권운동 확산으로 권리의식이 증진되고,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사회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높아지면서 장애에 대한 관점도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 한국은 2006년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이후 장애인의 행복권에 대한 사회

적 책임의식이 강화되었다. 그 결과, 약점, 결핍, 불행이라는 이름에서 개성, 다양성, 다름

이나 차이로 장애를 지칭하는 등 장애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변화가 포착된다.

이와 같이 사회의 긍정적인 인식변화는 분명 장애인의 행복감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

라 기대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행복감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 장애인의 행복감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행복감을 비교한 

김차영･이인영(2024)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하루 동안 느낀 행복감과 전반

적인 행복감 모두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우･유수현(2013)의 연구에서는 정신

장애인의 행복 수준이 비정신장애인보다 낮다고 보고하였고, 박종은(2022)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행복 출발점이 비장애인의 행복 출발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비

장애인보다 행복감이 낮다는 결과는 국내 연구뿐 아니라 국외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

난다(Emerson et al., 2020; Hsieh & Waite, 2019).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덜 행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결과도 발견된다. 장애인의 행복 수준을 종단 분석한 연구에서는 장애

인 행복 회복속도는 비장애인보다 빠르다고 보고하였고(Oswald & Powdthavee, 2008), 

장애인의 행복 증가폭이 비장애인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는 보고(박종은, 2022)도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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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선행연구 결과에서 찾을 수 있는 함의는 사회시스템이 주로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

계되어 있어 장애인의 상황이 열악해 보이거나 기능적으로 비장애인보다 떨어져서 어려움

을 겪거나 행복하지 않은 상태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행복감이 개인의 주관성과 

개별성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평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 그 자체가 반드시 장애인

의 행복감을 좌우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Moller, 2011; 박종은, 2022). 따라서 ‘장애’라

는 요소보다는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외’의 요인이 무엇인지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행복감 결정요인

행복에 대해 개개인의 잣대와 평가결과가 다른 이유는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이 다양하

기 때문이다. 인구학적 특성과 같은 개인요인, 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하는 친밀한 

관계나 지지망, 사회자본을 비롯하여 개인이 속한 사회의 특성, 문화, 정치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편, 허종호(2023) 연구에서는 행복에 대한 요인은 다

양하게 존재하지만 지난 10년간 유엔(UN)이 보고한 세계행복보고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하였다. 즉 ‘상호신뢰할 

수 있고 관대하며 서로 돕고 사는가?’,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자유로운

가?’, ‘소득과 건강은 좋은 상태인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수록 더 행복한 개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개인이 많을수록 더 행복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일(역할/소득)과 건강, 관계, 자기결정, 신뢰를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행복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욕구이론을 들 수 있다. 욕구이론에서는 

욕구충족은 행복감이나 불행감과 연결된다고 하였다(Maslow, 1954; 손지현, 2013). 욕구

이론 중에서는 실증연구를 토대로 사용되고 있는 이론으로 앨더퍼(Alderfer, 1972)의 ERG

이론을 들 수 있다. 앨더퍼(Alderfer)는 매슬로우(Maslow)의 욕구위계이론에서 나타난 한

계를 보완한 이론으로 생존욕구(existence needs), 관계욕구(relatedness needs), 성장욕구

(growth needs)의 3단계로 구성된 ERG이론을 개발했다. 이들 욕구는 두 가지 이상 동시

에 작용하여 행동을 유발할 수 있고,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욕구로 진행되는 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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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Maslow)의 견해와는 달리 욕구 방향은 상향뿐 아니라 하향 퇴행할 수도 있다고 하였

다. 오민지･이수영(2017)의 연구에서는 ERG이론을 토대로 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

를 각각 변수화하여 행복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생존욕구에서는 건강과 경제, 주거상태, 

관계욕구에서는 가족관계와 이웃관계, 성장욕구에서는 종교와 여가, 직장생활에 대한 만

족도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ERG이론을 토대로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생존욕구, 관계욕

구, 성장욕구에 해당하는 다양한 요인과 행복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먼저 행복은 경

제력이나 건강상태와 같은 기초생활 관련 요인(생존욕구)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개인

의 경제력이나 경제적 지위는 행복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최영출･이지혜, 

2013; 손지현, 2013)를 비롯하여 양호한 건강상태나 건강유지가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는 연구(안상현, 2013; 김혜연, 20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복은 개인의 대인관계역

량(관계욕구)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박영화･고
재홍, 2005)이나 가족과의 정서적 접촉(이영숙･김정옥, 2002), 또래관계(이진숙･김은주, 

2013)나 대인관계능력(서하진･김정옥, 2009; 김민경, 2012; 박희수･문승연, 2014)이 행복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자

아존중감(정은의･노안영, 2007; Lucas & Diener, 2009)이나 자기효능감(윤갑정, 2012; 김

청송, 2018)과 같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정서, 사회참여활동(류시영･강방훈, 2012; 

이명우 외, 2016; 이미영 외, 2019; 전근성, 2022)이나 직무만족(이경민･최윤정, 2009; 유

수형･조상미, 2021)과 같은 외적 활동을 통한 자기성장과 긍정적 평가가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행복감 결정요인으로서 긍정적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한데 앞서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특

히 대인관계, 자기효능감(자신에 대한 믿음), 사회참여와 만족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인으로 자리한다. 특히 대인관계는 행복의 원천으로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내재

된 동기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교환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교류를 통해 타인에게 다양한 

물질이나 정서 등을 다양하게 투자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상대에게서 다양한 보상을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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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만족감을 얻는다. 이는 가정뿐 아니라 학교, 직장 등 개인이 속한 미시사회에서 거시사

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관계를 형성하며 생활한다. 긍정심리학에서도 긍정적인 

대인관계는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잘 형성된 대인관계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하

였다. 아울러 긍정적인 대인관계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효능감을 높인다. 박영신･김의철

(2004)의 연구에서는 인간관계가 원만한 집단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아져 행복감과 성취감

을 높게 인식했고,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끼며 자기효

능감이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개인의 긍정적인 대인관계는 직무만족에도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개인 역량으로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직무효율성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낮

추어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황인호･장성화, 2012; 고

현록･김정희, 2014; 이진우･정명희, 2023). 즉 긍정적인 대인관계는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지만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을 통해서도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을 토대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생존-

관계-성장욕구의 구체적인 변수인 긍정적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직무만족을 행복 결정요

인으로 채택하고, 기존 연구에서 검증한 인과관계를 참고로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을 긍

정적 대인관계와 행복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변수 간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고용개발원에서 제공하는 <2022년 

장애인고용패널> 2차 웨이브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a). 장

애인고용패널조사는 국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및 고용상태를 파악하여 장애인 경제활

동 상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해 진행된다(한국장애인고용공

단, 2023b). 본 연구는 2023년 제공된 7차년도 자료로 연구대상자는 장애인고용패널 조사

에 응답한 국내 거주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4,577명 중 응답자료 중에서 본 연구에 

필요한 문항에 모두 응답한 1,497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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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임금근로 장애인의 긍정적 대인관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

효능감과 직무만족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아울

러 본 연구에서 병렬다중매개모형을 설정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독립변수인 

긍정적 대인관계, 세부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 종속변수인 행복감을 동시에 

담은 전체 모형에서 각 경로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다. 둘째, ERG이론에 

따라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 간에는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전제를 반영

하기 위해서다.

<Figure 1> Research Model

3. 측정도구

1) 종속변수 : 행복감

행복감은 <2022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7차 자료에서 조사된 문항 중 ‘현

재 행복한 정도’에 대해 묻는 단일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범주는 매우 불행(1점)에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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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행복(10점)까지 10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독립변수 : 긍정적 대인관계

긍정적 대인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7차 자료에서 조

사된 문항 중 긍정적 대인관계 문항을 사용하였다. 긍정적 대인관계는 ‘나는 친구를 쉽게 

사귄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걸기 전에 먼저 말을 건다’ 등 7문항으로 구성된 대

인관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 및 수량화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대

인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매개변수

(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2022년 장애인패널조사>(7차)에 포함되어 있는 자기효능감(GSE: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영민 외(Lee, et al., 1994)에 의해 한국

어로 번역된 이후 사용되고 있다. 설문 문항은 ‘어려운 일이라도 열심히 노력한다면 나는 

해낼 수 있다’, ‘목표에 집중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은 나에게 쉬운 일이다’ 등 10문항

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및 수량화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

다’(4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

을 의미한다.

(2)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브레이필드와 로스(Brayfield & Rothe, 1951)의 직무만족 척도 중 전반적 

만족 수준에 대한 5문항으로 측정되었다(오지원･여영훈, 2022). 설문 내용은 직무에 대한 

긍정적 태도, 지속, 보람 등 응답자가 평소 생각하는 직무에 대한 감정으로 이뤄져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현재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보람을 느끼면서 하

고 있다’와 같다(석관호･윤세정, 2021; 최희철･김혜리･김영미, 2021). 각 문항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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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량화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 장애인의 긍정적 대인관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

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병렬다중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

증하고자 한다. 자료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였다. 구체적

인 분석절차는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변수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연구대상자 특성별 행복감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피어슨(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임금근로 장애인의 긍정적 대인관계와 행복감 간의 관계에

서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의 매개효과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효

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산출하였고,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

래핑(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 각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활용하여 부트스트래핑 500회 실시한 병

렬다중매개효과 크기를 파악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판단을 위해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mation),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 수치로 검토하였다. 모형적합도 판

단 기준은 후와 벤틀러(Hu & Bentler, 1999)의 제안에 따라 RMSEA는 .08 이하, CFI와 

TLI는 .90 이상으로 하였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는 표준화계수로 살펴보았고, 이상치(경

로계수 1 이상) 확인 및 통계학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성은 t값의 절대값

이 1.96 이상(5% 유의수준)일 경우로 보았다(Peek,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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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1,119명(74.7%)으로 여성 378(25.3%)보다 많았다. 연령대

는 40대~50대가 885명(59.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30대가 411명(27.5%), 60

대~70대가 201명(13.4%)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46.0세(표준편차 11.378, 범위 21

세~70세)였다. 학력은 고졸이 692명(46.2%)으로 가장 많았고, 대졸 이상이 581명(38.8%), 

중졸 이하가 224명(15.0%)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장애유형은 신체외부장애가 945명(63.1%)

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감각장애 369명(24.6%), 정신적 장애 110명(7.3%), 신체내부장애 

73명(4.9%)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는 심하지 않은 장애가 1,098명(73.3%)으로 심한 

장애(399명, 26.7%)보다 많았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n=1,497)

Variables Category n %

Gender
Male 1,119 74.7

Female 378 25.3

Age

20s~30s 411 27.5

40s~50s 885 59.1

60s~70s 201 13.4

Mean 46.0±11.378 (range 21~70)

Grade

Less than middle school graduation 224 15.0

High school 692 46.2

College graduate or higher 581 38.8

Type of disability

External disabilities 945 63.1

Sensory disabilities 369 24.6

Mental disorders 110 7.3

Internal physical disability 73 4.9

Degree of disability
Severe disability 399 26.7

Mild disability 1,098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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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행복감 차이

연구대상자 특성인 성별, 연령대, 학력,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른 행복감 차이를 비교하

였다. 먼저, 성별에서는 남성이 6.71점(±1.190), 여성이 6.75점(±1.213)으로 여성이 남성보

다 행복감이 0.04점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t=0.612, p=.541). 

연령대에서는 20대~30대 6.77점(±1.315), 40대~50대 6.75점(±1.105), 60대~70대 6.46점

(±1.292)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더불어 20대~30대 

집단과 60대~70대 집단, 40대~50대 집단과 60대~70대 집단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5.879, p<.01). 학력에서는 중졸 이하 6.52점(±1.231), 고졸 6.65점

(±1.188), 대졸 이상 6.87점(±1.175)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중졸 이하 집단과 대졸 이상 집단, 고졸 집단과 대졸 이상 집단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25.376, p<.001). 장애정도에서는 심하지 않은 장애가 6.74점

(±1.155)으로 심한 장애(6.66점, ±1.301)보다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학적으로 

<Table 2> Differences of Happin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y
Happiness

M±SD t or F p Scheffé
Gender

Male 6.71(±1.190)
0.612 .541 -

Female 6.75(±1.213)

Age

20s~30sa 6.77(±1.315)

15.879** <.01
a>c
b>c

40s~50sb 6.75(±1.105)

60s~70sc 6.46(±1.292)

Grade

Less than middle school graduationa 6.52(±1.231)

25.376*** <.001
a<c
b<c

High schoolb 6.65(±1.188)

College graduate or higherc 6.87(±1.175)

Degree of 
disability

Severe disability 6.66(±1.301)
1.054 .292 -

Mild diability 6.74(±1.155)

Type of 
disability

External disabiliesa 6.67(±1.225)

11.743* <.05 -
Sensory disabilitiesb 6.60(±1.260)

Mental disordersc 6.57(±1.223)

Internal physical disabilityd 6.79(±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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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t=1.054, p=.292). 장애유형에서는 신체외부장애(6.79점±1.161), 

신체내부장애(6.67점±1.225), 감각장애(6.60점±1.260), 정신적장애(6.57점±1.223) 순으로, 

집단 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F=11.743, p<.05) 다중비교

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3.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및 기술통계치 확인

주요 변수 중 긍정적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측정도구에 대한 구성개념타당성

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긍정적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 직무만

족 각각 1차 요인구조모형으로 설정하여 데이터에 대한 모형 적합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긍정적 대인관계는 x²=373.173, df=14, CFI=.901, TLI=.852, RMSEA=.131로 CFI값은 

양호하나 TLI와 RMSEA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모형수정지수를 참고로 모형

을 재수정한 후 수정모형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x²=115.753, df=12, CFI=.972, TLI=.950, 

RMSEA=.076으로 TLI와 RMSEA가 기준치를 충족하였다. 자기효능감은 x²=212.860, df=35, 

CFI=.973, TLI=.965, RMSEA=.058로 데이터에 대한 모형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

다. 직무만족은 x²=51.458, df=5, CFI=.985, TLI=.970, RMSEA=.079로 데이터에 대한 모형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각각 1차 요인구조모형으로 이루어진 긍정

적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직무만족의 구성개념타당성이 확인되었다.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긍정적 대인

<Table 3> Measurement Tool's Validity and Reliability

Validity Reliability
χ2

(df)
CFI TLI RMSEA  Cronbach’s α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efore 
modification

373.173
(14)

.901 .852 .131

.841

Modified model
115.753
(12)

.972 .950 .076

Self-efficacy
212.860
(35)

.973 .965 .058 .898

Job satisfaction
51.458
(5)

.985 .970 .079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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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841, 자기효능감은 .898, 직무만족은 .856으로 양호한 값을 보였다.

다음으로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긍정적 대인관계는 평균 20.61점(표

준편차 3.521, 범위 7~28점), 왜도 -.616 첨도 1.324, 자기효능감은 평균 29.64점(표준편차 

4.783, 범위 10~40점), 왜도 –1.036, 첨도 2.358, 직무만족은 평균 18.46점(표준편차 2.817, 

범위 5~25점), 왜도 -.400, 첨도 .744, 행복감은 평균 6.72점(표준편차 1.196, 범위 1~10점), 

왜도 -.599, 첨도 1.259로 나타났다. 주요변수의 측정 점수들의 첨도와 왜도가 정규분포의 

일반적인 기준치(왜도의 절대값 3과 첨도의 8 또는 10)를 넘지 않고 있어서 구조방정식의 

최대우도추정방법 조건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모수치를 추정하는 데 문제가 없음

이 입증되었다(Kline, 2005).

<Table 4> Measurement Tool's Validity and Reliability

Mean SD Skewness Kurtosis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20.61 3.521 -.400 .744

Self-efficacy 29.64 4.783 -.616 1.324

Job satisfaction 18.46 2.817 -1.036 2.358

Happiness 6.72 1.196 -.599 1.259

4. 연구모형 검증결과

1)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등 검증에 앞서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 적

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변수가 p<.00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상

관관계를 보였고, 각 변수 간 상관계수 절대값이 .8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5> The Correlations among Main Variables

1 2 3 4
1. PIR* 1

2. Self-efficacy .558*** 1

3. Job Satisfaction .205*** .265*** 1

4. Happiness .206*** .296*** .338*** 1

***p <.001    *PIR=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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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적합도 및 변수 간 관련성

다음으로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모형적합도 지수는 χ2(df)=1040.198(223), 

CFI=.944, TLI=.937, RMSEA=.049로 통계학적인 허용기준을 충족하였다.

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모형의 모수추정치 확인 및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

다. 먼저, 긍정적 대인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을 거쳐 행복감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각각 

.638과 .204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긍정적 대인관계에서 직무만

족을 거쳐 행복감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각각 .235와 .304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

과를 나타냈다. 한편 긍정적 대인관계에서 행복으로 직접적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013

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종속변수인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의 

설명력은 17.6%로 나타났다.

<Figure 2> Research Model Verification Results (Standardized Coefficient)

3) 병렬다중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병렬다중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활용

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추정치 표준오차(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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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of estimate), 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값을 분석하였다. 긍정적 대인관계와 행복감

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215~.488로 0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p<.05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긍정적 대

인관계와 행복감의 관계에 있어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122~.258로 

0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p<.05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

다. 이에 긍정적 대인관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은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되었다.

<Table 6> Results of Multi-mediated Effect Verification

Path Estimate S.E. 95% confidence interval

PIR → Self-efficacy → Happiness .337 .066 .215~.488

PIR → Job satisfaction → Happiness .184 .035 .122~.258

*PIR=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조사 7차 자료를 활용하여 임금 근로 

장애인의 긍정적 대인관계와 행복 사이의 관계가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에 의해 매개되는

지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행복결정요인을 설명하는 앨더퍼(Alderfer)의 ERG이

론 등 선행연구를 참고로 연구모형을 구축하여 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토와 변수 간 관련

성 및 병렬다중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살펴보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근로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행복감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의 연령이 높을

수록 행복도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이달엽, 2014; 강동우 외, 2020), 학력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행복도가 낮다는 연구결과(강동우 외, 2020; 국회미래연구원, 2022), 그리

고 행복의 연령효과에 따른 종단연구에서 행복곡선이 역U자형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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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20)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종단연구 초기치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

록 행복수준이 높았다는 연구결과(박종은, 2022)도 있어 계속해서 추적검증이 필요하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신체외부장애 집단이 다른 장애를 가진 집단보다 행복감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신체외부장애가 신체내부장애보다 심리적 만족감이 높고

(원일 외, 2019), 정신장애가 다른 장애보다 일상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윤희정･
신자은, 2015)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 장애유형에 따른 행복감 차

이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다만, 학벌사회, 연령차별사회, 혐오사회로 불리는 한국사회 현실을 고려할 때 장애-저

학력-고연령은 한국 사회에 속한 개인의 행복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유엔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머무른 한국에 법률 재검토와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CCPR, 2023.11.24). 차별을 넘어 혐오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한국 사회가 더 피폐해지지 않도록, 사회구성원의 다양성 인정과 행복권 보장 측면

에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모형 검증 결과, 임금근로 장애인의 긍정적 대인관계는 자기효능감과 직무만

족을 거쳐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긍정적 대인관계는 행복감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대인관계가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박병선･배성우, 2012), 대인관계가 양호할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

과(유향금, 2020), 인간관계로 형성되는 사회자본과 삶의 질 간에 유의미한 관계를 검증한 

연구결과(이미라, 2011) 등과 비교하면 이번 연구에서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매

개변수와의 관계 측면에서 보면, 다수의 연구결과에서 장애인의 대인관계가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삶의 만족을 높인다고 보고(권오형･문재우, 2018; 이진향, 2021; 김유진, 2021; 

김은영･이미애, 2022)하여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직무만족 측면에서 보면, 사회자

본의 양과 질이 부족하거나 제한된 네트워크는 직무만족을 낮추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는 선행연구 결과(이미라, 2011), 감성형 공감모듈을 사용할수록 직무만족과 행복감이 높

다는 연구결과(김현희 외, 2017)와 같은 맥락이다.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행복감은 높은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을 통해 증진

되고, 기저에는 개인의 긍정적 대인관계 능력이 작용한다. 긍정적 대인관계는 타인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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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기에 있어 얼마나 유연한지, 즉 타인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타인에 대한 자신의 태도라

고 할 수 있다. 자신의 태도는 공감과 소통능력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 열정적이고 적

극적인 의사표현과 행동은 타인에 대한 공감 신호이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시이

기도 하다. 인간관계는 상호성으로 작동되지만 상대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한 자신으로부

터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이 줄면 관계도 소원해진다. 이러한 관계는 직장에서

도 마찬가지다. 직무환경에서도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소통은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직무만족을 높이고, 개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기반이 된다(김현희 외, 2017).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장애특성(예컨대 청각장애, 발달장애)으로 인해 대인관계 시 적절한 소통

기술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고용하

는 기업에서는 장애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

다. 예를 들면, 장애특성을 고려한 소통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대인관계에 어려

움을 느끼는 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타인과 관계 맺기 연습을 할 수 있는 집단상담 프로

그램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장애 당사자의 자신감을 높이고, 직무환경에 대한 적응과 만

족감을 높임으로써 개인의 행복감 증진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서 제공하는 

변수들만을 사용하여 행복감에 대한 결정요인을 다양하게 검증하지는 못했다. 또한 횡단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임금근로 장애인의 다양한 환경요인에 따른 행복도 변

화를 입체감 있게 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계속해서 임금근로 장애인의 행복감에 영

향을 주는 요인과 요인 간 인과성을 살펴보는 다양한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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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임금근로 장애인의 긍정적 대인관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의 병렬다중매개효과 분석

박지선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본 연구는 장애인의 행복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실천방안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고자 임금근로 

장애인의 긍정적 대인관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

해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 및 행복연구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변수 간 관련성을 연구모형으로 

구축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장애인고용개발원의 

<2022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조사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임금근로장애인의 

고연령, 저학력, 신체외부장애 집단에서 행복감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대인관계와 행복감의 관계에

서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은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과 장애인의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실천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제어: 임금근로 장애인, 행복, 긍정적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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